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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 기자 = 코

로나바이러스가 미 전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조사를 도입한 2020센서스

에는 4월 6일 현재 전국 45.7%인 6천7백만

600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센서스국 이정은 대변인은 ““여

러모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COVID-19 사태는 정확한 인구조사 집

계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기회”라며

“인구조사 결과가 비상사태나 재난이 발

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확한

거주지역에서 정확하게 집계가 이뤄져야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

다. 

2020샌서스는 인터넷을 통해 센서스에

참여하는 첫 해이기도 하다. 설문조사는

한국어로 제공되고 조사 질문은 가구별

거주인수, 주택 소유 및 ▶▶2면으로 계속

정부 재난 지원대출 한인들 혼란 거듭 

코로나바이러스 속 
센서스 참여 잊지 말아야 

온라인 센서스 한국어로 참여 가능  
2020 센서스 응답률 미 전국 45.7%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미

정부가 케어법(CARES Act)에 따라 급여보

호프로그램(이하 PPP), 경제손실재난대출(

이하 EIDL), 실업급여 신청 등 종소사업체

를 돕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상당수 한인들은

정확한 정보를 찾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가 인터뷰한 한인 사업주들

중 젊은 층들은 신청을 완료했지만 장년층의

경우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몰랐거나 다른 대

출을 신청하고 PPP를 신청하면 안되는 줄 알

고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 

배관수리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 H씨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악화되면서 수입이

상당수 줄었다. 중소기업 ▶▶6면으로 계속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세대 혼란 중 
젊은 사업주들은 PPP, EIDL, 실업급여 모두 신청 
한인사회 물을 곳 없어 회계사에 문의 전화 폭주 

올스톤에서 한마루를 운영하고 있는 한규만 대표. 현재 딜리버리와 픽업으로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한 대표는 정부의 발표가 나면서 발빠르게 PPP와 EIDL 등 정부지원 대출을 신
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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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스톤-인천 직항 노선 운항 중단이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대한항공 운항 중단 5월 31일까지 연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대

한항공 보스톤-인천 직항 노선 운항 중단이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대한항공 웹사이트에 4월 9일(한국시간)

자로 공지된 자료에 따르면 보스톤 직항노선

은 5월 31일까지 중단 기간이 연장됐다. 보스

톤 외 댈라스, 워싱턴, 토론토, 벤쿠버 노선도

운항이 중단됐으며 LA, 뉴욕, 시카고, 애틀

란타 등은 축소 운항한다. 

대한항공 보스톤지점 운영 지점장은 지난

주 “대한항공 운항이 4월 말에서 5월 말로

한 달 더 연장키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보스

톤 측 관계 기관과 조율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대부분의 노선이 운항

중단 및 감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

항공은 막대한 적자와 손실을 감당키 위해

한국내 인력의 70%인 1만3천여명 직원에 대

한 휴업을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국내 직원들에게 이달 16일부

터 10월 16일까지 6개월간 휴업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 같은 휴업 일정은 보스톤 등 해외

지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윤영 지점장은 “보스톤 지점의 경우 (취

항이) 이제 겨우 1년 밖에 되지 않는 곳이기

에 영향 없이 계속 운항정지 속에서도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공지를 통해 “추후 상황에 따

라 항공기 감편, 비운항이 추가 발생 될 수도

있다”며 보스톤 운항 중단이 좀더 길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editor@bostonkorea.com

임대 여부, 가구 구성원, 성별, 이름, 전화

번호, 인종 등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현재 센서스 국은 각 가정에 편지를 보

내 온라인으로 응답을 유도 하고 있으며

무응답 가정에는 추가로 엽서를 발송했다

. 종이 응답을 선호하는 가정을 대비해 4

월 8일부터 16일 사이에는 종이 센서스 설

문지가 각 가정에 배달된다. 

센서스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센서스 응

답마감 기한을 7월에서 8월 14일로 연기했

다. 가구정보수집원의 무응답 가정 방문

조사 시기도 5월 말로 연기됐다. 

한인들과 한인 유학생들은 2020년 4월 1

일 거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센서스에

응답해야 한다. 특히 대학교의 휴교로 인

해 원래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임시로 머무는 대학생들은 학교 거주지를

기준으로 집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스톤 지역 대학의 휴교로

다른 주 등 집에 가 있는 대학생들과 한국

으로 귀국한 유학생들은 자신이 거주했던

학교의 기숙사 또는 대학 인근 거주지를

기준으로 조사에 응해야 한다. 

이 같은 센서스를 바탕으로 연방 정부

는 병원과 진료소 건립 및 한국어 번영 등

의 자금 할당, 메디케어 파트 B 및 메디케

이드 보험 지원, 아동건강보험, 중소기업

지원 기금을 할당하게 된다. 

인구조사는 데스크탑 컴퓨터, 랩탑, 스

마트폰, 태블릿 등 편한 기기를 사용해 온

라인으로 응답이 가능하다. 

Korean website:

https://2020census.gov/ko

hsb@bostonkorea.com

코로나바이러스 속 센서스 참여 잊지 말아야 
▶▶1면에 이어서

대한항공 대규모 직원 휴업도, 보스톤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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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마트 방문 확진자 이모씨 병원서 안정취하는 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

자 = H마트 방문했던 코로나바이러

스 확진자 한인 이모씨(68)는 현재

우스터 유매스메디컬 센터에서 비

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 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증세를 느낀 것은 3월 21일

이다. 밀포드(Milford)에서 세탁소

를 운영중인 이씨는 토요일 세탁소

문을 열고 몇명의 방문 손님을 맞이

했다. 퇴근 후 미국 슈퍼마켓과 H마

트를 들러 좋아하는 젓갈을 사서 집

에 갔다. 집에서 젓갈을 먹었지만 맛

을 제대로 못느끼고 식욕마저 없었

다. 

화요일까지 상태가 좋지 않자 의

사에게 전화로 연락했으며 의사의

권유로 밀포드에 있는 병원에서 검

사를 받았다. 이씨는 3일 후인 27일

금요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 통보와 동시에 구급차를 보내

겠다 했는데 전화를 끊자 바로 구급

차 소리가 들렸을 정도로 빠르게 도

착했다. 

입원 초기에는 호흡이 힘들어 산

소호흡기에 의존했으나 상태가 많

이 호전됐다. "이씨와 가끔씩 통화한

다"는 한 지인에 따르면 현재는 산소

호흡기를 가끔씩 필요시에만 착용

하는 상태다. 

의사도 유리창을 두고 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 환자의 경우 아무도

면회를 올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시

간을 보낸다.  퇴원을 원하는 이씨에

게 의사는 "숨쉬기가 편해지면 그 때

퇴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씨는 31일 화요일 H마트에 전

화를 해 자신이 방문한 사실을 알렸

다. H마트는 즉각 전문 방역팀에게

의뢰해 완전 방역을 실시했으며 현

재는 입구에서 위생장갑을 나눠주

고 있다. 

이씨의 부인은 자가격리 중이며

의사와 통화했지만 증상이 나타나

면 그 때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고 지인은 전했다. 

editor@bostonkorea.com

한인회 
한인업체 대상 
마스크 지원 

밀포드에서 세탁소 운영중, H마트 구입한 젓갈 맛 못느껴
상태 나빠져 의사와 통화 후 검진 3일만에 확정판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

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

회장 장우석)는 코로나바이러

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한인업체

직원들을 대상로 마스크를 지

원한다. 

한인회는 “마스크는 후원

을 약속 받아 현재 운송 중에

있으며 이번 주 확보되는 대로

기증자의 뜻에 따라 후원 하겠

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마스

크를 선착순으로 배포할 계획

이다. 

현재 업소 운영이 가능한 핵

심 사업체들 중 마스크가 꼭

필요한 한인들은 매사추세츠

한인회(박찬모 사무총장:

213-364-0577)에 연락하면 된

다. 또는 장우석 회장의 페이

스북(wooseok gio chang)으

로 연락할 수도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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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다녀간 후 H마트는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입구에서 고객들에게 위생장갑을 나눠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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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들 위한 과학기술 동영상 경진대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회장 오

준석, KSEA)가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STEM 동영상 경진

대회(STEM UCC Competition,

My Video Story for STEM)를 개

최한다. 

참가 대상은 4학년-11학년 학생

들로 “과학과 기술을 통해 세상을

구 한 다  (Saving the World

Through Science and Technol-

ogy)” 를 주제로 짧은 동영상을 제

작하여 제출하면 된다. 

KSEA 오준석 회장은 경진대회

의 취지에 대해 “청소년들이 과학

과 기술을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을

스스로 제작해 봄으로써 STEM을

배우고 이 분야에서 미래 직업의 가

능성을 구현해 보는 것” 이라고 설

명했다. KSEA 는 이번 동영상 프

로젝트 제작을 통해 학생들이

STEM에 대한 배움의 과정뿐만 아

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활

용되는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

대하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STEM

내용의 동영상 클립을 제작하여 4

월 30일까지 KSEA STEM UCC 웹

사이트 http://ksea.org/us/ucc를

통해 제출해야 하고 경진대회 수상

자는 5월 31일에 발표된다.

참가자격은 4-11학년 미국학교

재학생들에 한하며, 동영상의 길이

는 학생 당 최대 2분까지이다. 4개

그룹 (4-5학년, 6-7학년, 8-9학년,

10-11학년)의 각 1등은 $1,000, 2등

은 $500, 3등은 $300의 상금이 수여

된다. 참가자 100명에게는 $25 상당

의 아마존 카드를 수여한다. 

8-11학년 참가자 중 1등으로 선

정된 학생들은 8월 LA 에서 개최되

는 청소년과학기술캠프 (YSTLC

2020)에 등록비를 50% 할인받고 참

여할 수 있다. 단, 동영상 제작시 저

작권을 위반했을 시에는 수상이 취

소될 수 있어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

를 요한다.

STEM UCC Competition 홈

페이지: http://ksea.org/us/ucc

문의: 윤지윤 텍사스 주립대 교

수, jiyoon.yoon@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My Video Story for STEM” 
초.중.고 학생들 대상STEM (과학,기술,공학,수학) 동영상 경진대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마틴 월시 시장이 코로

나바이러스(CORVID-19) 확산

을 차단키 위해 보스톤 시 주민들

에게 통행금지는 물론 외출시 마

스크 착용을 5일 권장했다. 

월시 시장은 6일부터 핵심적

직업 종사자를 제외한 오후 9시

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를

권장했고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

하되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의료

용 마스크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

했다. 보스톤시는 보스톤 시에 있

는 농구코드 등 모든 스포츠 시설

들을 폐쇄했다. 

또한 보스톤 시청은 화요일과

금요일 양일에만 9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된

다. 

월시 시장은 자택머물기 권고

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캐슬 아

일랜드, 아놀드 아보레텀 등에 모

이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었

으며 그는 좀더 강력한 조치를 취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월시 시장은 일요일 아침 NBC

보스톤에 출연해 강제적 통행금

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명령이 아닌 권고를 수위를 한단

계 낮췄다. 

보스톤시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5일 259명이 증가해 누

적 확진자가 1877명으로 집계됐

다. 

hsb@bostonkorea.com

월시 보스톤 통행금지 및 외출 시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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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턴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는

줌(ZOOM) 등을 활용한 실시간 온-오프라

인 수업을 진행하며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야기된 장기간 수업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뉴튼시의 학교 건물 이용 금지 명령으로 수

업이 불가능해진 뉴잉글랜드한국학교는 3월

14일 고급3과정(백두반)에서 처음으로 줌을

이용한 온라인 시범수업을 가졌다. 상황이 장

기화 되면서 교사회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위

한 줌 등의 활용 교육 강좌를 열어 자체 교사

연수를 마친 후 본격적인 온라인 수업을 시작

했다. 

1일부터 고급과정을 시작으로 중급과 초급

및 세종과정에서는 줌과 유튜브, 구글 등의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오프

라인 수업이 진행됐다. 지난 주부터는 기초

과정 학급들은 물론 작문교육부와 음악교육

부까지 순차적으로 전과정 온-오프라인 수

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 협의회

(NAKS-NE) 회장이기도 한 남일 교장은 온

라인수업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NE지

역 회원 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줌이용 방법

에 대한 연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자료

준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

다.

남일 교장은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뿐 아니라 미국 내 다른

한국 학교들도 휴교로 인한 교육공백을 최소

화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2세들의 수업을

계속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다.”고 밝혔다. 

남 교장은 “교사들은 수업 준비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무엇보다

도 각 가정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학부모

님들의 열성적인 지원과 협조로 거의 모든 학

생들이 온-오프라인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등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고 말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508) 523-5389, 

koreanschool.ne@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코로나 시대 한국학교 교육도 온라인으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온라인 수업 진행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잘 있었어요?"

1일부터 고급과정을 시작으로 중급과 초급 및 세종과정에서는 줌과 유튜브는 물론 구글의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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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 대출 한인들 혼란 거듭 
청(SBA) 웹사이트에서 경제재난

대출(EIDL)을 신청했지만 종업원

이 없다는 생각에 PPP는 신청하지

않았고 실업급여도 신청을 고려하

지 않았다. 

윌밍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인 S씨는 “SBA 대출이 너무 혼

란스럽다”고 이야기하고 “1만불

EIDL은 신청했지만 PPP는 중복

신청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업

급여도 신청했지만 아직 실업급여

를 받지는 못했다. S씨는 그러나 실

업급여 신청 이후 매주 다시 신청

(request)를 해야 한다는 점은 알지

못했다. 

상당수의 세탁소들은 문을 닫은

상태지만 S씨는 여전히 세탁소를

하루에 6시간씩 운영하고 있다. 종

업원들은 무급휴직을 시켰다. 그간

얼마 정도 손님들이 정말 고마워하

며 찾았지만 지난 30일 이후로는

손님이 거의 없어 운영시간을 더

줄일 생각이다. 

4월 3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PPP(Paycheck Protection Pro-

gram)의 경우 매사추세츠 주내 대

형은행들은 대부분 신청을 받고 있

다. 그러나 극소수를 제외하고 기

존 거래 고객을 우선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뱅크오브어메리카, 시티즌

스, TD노스 등의 은행은 신청을 받

고 있으며 산탠더은행은 아직도 신

청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사실

상 대부분의 은행들은 인터넷과 이

메일을 이용해 신청을 받고 있다.

고객이 아닌 신청자들의 신청도 허

용하는 은행은 이스턴(Eastern)은

행과 노스이스트(Northeast)은행

이다. 

월평균 총급여 금액의 2.5배를

대출해주며, 급여, 유틸, 렌트 등을

지급할 경우 그랜트로 전환해 사면

해주는 PPP 프로그램은 일반 회사

, 개인기업(Sole proprietor), 자영

업자(Self-employed),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 모두 신

청이 가능하다. 

우번 소재 김창근 회계사는 하루

에 문의전화를 100여통 받아 하는

업무가 마비됐으며 대부분 이에 대

한 답변으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

고 있다. 김 회계사는 ”PPP,

EIDL, 실업급여를 같이 신청해도

되느냐, 2019년 후반에 창업했는데

해당되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게 대

부분”이라며 “모든 것은 신청해

도 전혀 문제 없다. 현재 정부도 구

체적인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

무조건 신청부터 해야 한다”고 답

했다. 

실제로 은행에서도 PPP를 신청

시 물어보는 것 중의 하나는 “2020

년 1월부터 4월 3일까지 PPP를 받

은 적이 있는가”하는 것이다. 중

소기업청에서도 두 대출을 모두 신

청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일부 대

출 기관은 PPP와 EIDL을 합해 총

신청액을 묻는 경우도 있다. 

PPP프로그램에는 3500억불이

배정됐는데 웰스파고는 6일 더 이

상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고,

보스톤프라이빗뱅크도 6일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2500억불 증액을 의회에 신청한 상

태다. 

EIDL은 현재 여러 번에 걸쳐 조

건이 바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 중소기업청(이하 SBA)에서 직접

관장해 대출해 주는 EIDL은 현재

는 최대 1만불 비상현금대출로 정

리가 되어 가고 있다. SBA웹사이

에서도 PPP, EIDL, SBA Express

Bridge 등으로 정리가 됐다. 

김 회계사는 “EIDL 캐시어드

밴스는 처음에는 1만불을 3일안에

준다고 했는데 받은 사람이 없고

추후에는 직원 1인당 1천불씩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한다. 실

제로 직원 1인당 1천불도 풀타임에

준하는 직원(FEE)당 1천불인지 풀

파트타임 포함 직원 수인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벌링턴 H마트내에서 정관장을

운영 중인 정재호 대표는 실업급여

, PPP, EIDL, 그리고 주거래은행

인 시티즌스 은행에서 별도로 실시

하는 그랜트까지 모두 신청했다.

정대표는 “언제 받을지 모르고 별

기대는 없지만 일단 해놓고 기다리

는 상태”라고 밝혔다. 

H마트내 모든 식당 및 상점들은

문을 닫은 상태이지만 정관장은 전

화 주문을 받아 픽업 또는 우송을

하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정대

표는 “정관장은 여전히 전화 및

이메일 주문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올스톤에서 한마루를 운영하는

한규만 대표도 PPP와 EIDL을 신

청했다. 한마루는 현재 90%가 우버

잇, 도어대시 등 딜리버리 앱을 통

해 판매하고 있으며 10%만 픽업손

님을 받고 있다. 올스톤의 한인식

당들은 대부분이 이처럼 딜리버리

와 픽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딜리버리 업체들은 매출의 20-30%

까지 받아가 힘든 요식업체들을 압

박하고 있다. 

한 대표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줄

은 한마루의 직원들은 2주전에 실

업급여를 신청해서 이를 수령했다

. 2주치 급여가 한꺼번에 지급됐다

. 그러나 케어법에서 지급한다 했

던 주당 $600의 추가 급여는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다.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 3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케어법(CARES

Act)에 의해 실업급여 신규신청이

가능하게 된 사람들은 주정부가 준

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다. 아직까지 연방정부와 자

격 조건 등에 대한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9일 아침, 매스 실업보주

부(DUA)는 연방케어법의 적용을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히고 주

당 추가 $600 실업급여는 3월 29일

주부터 소급적용해 지급한다고 밝

혔다. 

케어법 하에서 신규신청이 가능

하게 된 자영업자, 1099 독립계약자

등은 4월 30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

정이다. 이에 해당되는 신청자들은

2월 2일부터 소급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DUA는 웹사이

트 제조업체와 개정작업을 진행 중

이 므 로  해 당 자 는  실 업 급 여

(www.mass.gov/unemployment/c

ovid-19 )사이트를 점검해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완료됐지

만 케어법 하에서 연장이 가능해진

사람들은 13주 연장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연방정부의 시행지침을 기

다려야 한다. 

한편 보스톤에서 사업체를 운영

하는 한인들은 보스톤시 재난지원

그랜트(Small Business Financial

Relief Fund)를 신청할 수 있다. 사

업체의 규모에 따라 2500, 5,000,

10,000을 지급한다. 

editor@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H마트내모든식당및상점들은문을닫은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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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 급여 신청은 아직도 할

수 없다.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도는 이제껏

없는 혜택이었으나, 금번 코로나로 인한 특별법

(CARES Act)으로 새로이 입법화된 혜택(Pan-

demic Unemployment Assistant, PUA)이다. 따

라서 연방정부가 그 시행지침을 발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4월 9일 오전에 공지된 MA 주 정부 발표에

의하면 4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추후, 일단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 실업수당은 2월 2일 주까지

소급하여 지불될 수 있다고 한다. 

2. 실업 급여 $600추가 지급은 4월 9일 주부터 시

작하며 3월 29일까지 소급해 지급한다.매주 신청

(request) 시 주의할 점은 “현재 직장을 찾고 있다

”라고 반드시 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예로, 현

사태가 정리된 후 전 직장으로 돌아갈 예정이라서

“직장을 찾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이미 제출한 신청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Department of Unemploy-

ment Assistance Request Form을 온라인으로 제

출할 수 있다. 이 양식을 ma.gov 에서 찾지 못하면

봉사회(508-740-9188)로 연락하면 링크를 받을 수

있다.

보스톤봉사회   

(전화번호: 508-740-9188)

실업 급여 신청 새소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미 의회에 급여보호프로

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 자원 증액을 7일 요청했다. 의회는

이번 주 내로 표결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

재 대형 중소기업위주로만 대출이 집중되

는 불균형 문제에 대해 충분한 안전장치

가 마련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의 급여 및 렌트 비용 등을 보

전해주는 PPP 대출은 이미 3일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고 자원이 거의 고갈될 것

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와 정

부는 스몰비지니스를 위해 약 3천500억달

러를 구호자금으로 배정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후 기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엄청난 성공에 기초해

의회에 2500억달러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에 따르면 PPP는

이미 700억달러를 대출을 완료했다. 므누

신 재무장관은 지난 3일 이래 3000개가 넘

는 은행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

원 원내대표와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 그리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

내대표,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

표 등과 PPP프로그램 증액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눴으며 이번 주 금요일인 10일 표결

에 부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

혔다. 

미치 멕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 승인을 위해 음성투표를 실시할 수 있

도록 척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의하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상원 중소

기업및기업위원회 소위 의장인 마크 루비

오 의원은 2500억달러에 더해 2000억달러

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힐에 따르면 급여보호프로그램

(PPP) 대출은 시작부터 대출 요건에 대한

불분명한 규정과 혼란 그리고 한꺼번에

몰려든 대출신청 등으로 초래된 과부하로

많은 논란을 낳았다. 3일 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6일 3백30억

달러 대출에 달하는 178,000건의 대출신청

을 받았다. 이는 연방 정부와 의회가 준비

한 3500억 달러의 9.4%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내 최대 대출은행 웰스파고는 6일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웰

스파고는 최대 100억달러를 대출할 계획

이었지만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4월 5일 이후에 신청한 신청서 또한 심사

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한 상태다. 

더힐의 보도에 따르면 상원은 현재 휴

회중이어서 전국으로 의원들이 흩어져 있

으며, 9일 목요일 잠깐 소집해 표결할 계획

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목요일 상원을 통과

해도 여전히 하원의 승인이 남아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CNN과 인터

뷰에서 7일 므누신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

는 것을 밝히고 “수많은 수요를 통해 추

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 프로그램이 큰

중소기업들에게만 집중돼 불균형을 강화

시키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의회는 중소사업체들에게 대한 대출

요건을 간소화 하고 한도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hsb@bostonkorea.com

정부 급여보호(PPP)대출 2500억 증액 

트럼프 행정부가 미 의회에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 자원 증액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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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최대 지역병원인

이스트보스톤과 로렌스 지역병원에

서 훨씬 많은 히스패닉 코로나바이

러스(CORVID19) 감염확진자가 발

생하고 있다고 보스톤글로브가 7일

보도했다. 

보스톤 보건부의 최근 보고서에

다르면 보스톤 지역구중 흑인 및 라

티노 인구들이 결집해 있는 하이드

파크, 매타팬, 이스트보스톤, 도체스

터 등에 가장 높은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매스제너럴(MGH)은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의 40% 라티

노 환자들로 평상시에는 전체 환자

의 단지 9%만을 차지했었다. 

사실상 코로나바이러스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지만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은 특히 흑인 및 라티노

커뮤니티에서 유독 더 심한 위세를

떨치고 있다. 매스제너럴의 조셉 베

탄코트 박사는 “경제적 조건과 고

밀집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주정부들은 인종별 나이별

확진자수를 매일 발표하고 있는데

반해 매사추세츠주는 인종별 발표

는 하지 않아 왔다. 그동안 확진자의

인종별 분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이 집중되지 못한 이유다. 그러나 보

스톤 보건부의 인종별 발표는 어느

곳에 방역과 정책이 집중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브스톤 글로브는 매사추세츠 주

정부의 투명성 없는 자료 제공이 코

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취약점

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최근 실업으로 건강보험을 잃은

한 히스패닉 여성은 병원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러 갔으나 보

험이 없다는 이유로 진단검사를 받

지 못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케어

법(CARES Act)에 따라 코로나바

이러스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확한

정보를 몰랐던 이 여성은 검사를 받

지 못했던 것이다. 

매사추세츠주에서 가장 큰 커뮤

니티 병원은 이스트 보스톤에 위치

한 이스트보스톤커뮤니티헬스센터

(East Boston Neighborhood Health

Center)다. 이스트 보스톤 주민의

70% 히스패닉이지만 감염환자의

80%가 히스패닉이라고 밝혔다. 

이민자 사회는 신분의 문제로 병

원과 여러가지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고 언어의 장벽이 놓여있기 때문

에 바이러스에 더 쉽게 노출된다. 또

한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바이러스

에 노출이 가장 잦은 딜리버리, 대중

교통, 식료품점 등 서비스 업종에 종

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의료전

문가들은 분석했다. 

hsb@bostonkorea.com

코로나바이러스 흑인 및 히스패닉 
감염 더 많아 

매사추세츠 최대 지역병원인 이스트보스톤과 로렌스 지역병원에서 훨씬 많은 히스패닉 코로나바이러스(CORVID19) 감염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스톤글로
브가 7일 보도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재난

현금 리베이트 직접계좌입금이

4월 15일 전후로 시작될 계획이

라고 뉴스위크가 6일 보도했다. 

국세청(IRS)의 첫번째 리베이

트 입금은 지난 두해 동안 세금보

고를 완료했으며 개인 계좌정보

가 확보되어 있는 납세자에게 우

선적으로 이뤄진다. 

최근 세금을 보고하지 않은 사

람들의 경우 재무부는 조만간 사

람들이 자신의 은행정보를 입력

하는 웹포털을 만들어 메일이 아

닌 은행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

도록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주 터보텍스(TurboTax)

는 국세청과 파트너십으로 무료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세금보고

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들은 이

곳에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정

보를 기입해 직접입금을 받을 수

있다.  

체크로 받는 사람들의 경우 저

소득자들에게 먼저 종이체크가

발송된다. 국세청은 직접계좌입

금이 안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

로 4월 24일부터 체크 발송을 시

작한다. 그러나 이 체크는 9월이

되기 까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은 사

람들의 경우 자동적으로 수혜 계

좌로 직접 입금될 것이라고 재무

부는 밝혔다. 

hsb@bostonkorea.com

개인 리베이트 체크 
4월 15일 전후 직접 입금 
종이 체크의 경우 9월이 되도록 못받을 수도 

코로나바이러스 재난 현금 리베이트 직접계좌입금이 4월 15일 전후로 시작될 계획이라고 뉴스
위크가 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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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

(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

다. 

“선생님, 목이 자주 뻐근하고 자고나면 어

깨가 뭉치고 결려요” 

요즘 제 SNS와 유튜브 채널로,목 어깨 통증

을 호소하는 회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데다 자녀들이 학교를 가

지 못하는 상황에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치

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여러분의 타이트해진 목과

어깨 통증에 좋은 요가 스트레칭을 소개해드

리고자 합니다.  제 유튜브채널, YOGA

SONG HAYEON을  검 색  구 독 하 시 고

STRETCH- NECK & SHOULDER영상을

찾아보시면 오늘 알려드릴 동작들에 대한 이

해가 더 쉬우실 거에요. 매일 딱 한번만 따라하

셔도 훨씬 목과 어깨가 부드러워지는 걸 경험

하실 수 있을거에요. 해보시고 잘 안 되거나 궁

금한 점은 영상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배울 첫번째 스트레칭 동작은, 독수리

자세입니다.

HOW TO>>

1.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한쪽 팔

꿈치를 다른 팔꿈치 위에 올려 크로스해줍니

다.

2. 두손을 양 반대쪽 어깨에 올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가슴에서 멀게 보내줍니다.

주의!이때,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귀

에서 멀게 내려줍니다.

3.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혹은 두번 팔을 꼬

아줍니다.  등 뒤의 견갑골(shoulder blades)

두개가 서로 멀게 팔꿈치와 손을 더 몸에서 멀

리 보내주세요.

4. 천천히 고개를 시계추처럼 왼쪽과 오른쪽

으로 보내봅니다. 목 옆면이 시원해지는 걸 경

험하실 수 있을거에요.

5. 3-5번의 호흡후, 반대방향도 같은 방법으

로 실시합니다.

두번째 동작은, 가슴을 시원하게 여는 Heart

to the Sky자세입니다.

HOW TO>>

1. 두 손을 엉덩이 뒤에 가져가 바닥을 짚어

줍니다.

2. 등 뒤의 견갑골을 서로 꼬집듯 조여줍니

다.

3. 천천히 어깨를 내리고 가슴을 하늘을 향

해 열어줍니다.

주의! 목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리해서

턱을 올리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4. 깊게 호흡하며 뭉친 어깨가 시원하게 열

리도록 충분히 머물러줍니다. 

세번째 동작은, 숄더서클 입니다. 

HOW TO>>

1. 양손을 어깨 위에 올려 마치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2. 팔꿈치가 중앙에서 모여졌다가, 천정으로

올려주고 다시 바깥으로 보내 다시 바닥쪽을

향한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천천히 해주시는게 포인트입니다.

3. 많이 뭉쳐있고 굳어져있는 어깨도 이같은

동작을 매일 여러번 해주시다 보면 어느순간

좀더 쉽게 어깨가 돌려지게 될거에요.

위에 알려드린 세가지 스트레칭 외에도 집

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칭 영상

을 거의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꼭 구독과

알림설정 하셔서 하루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따라하시다보면,  묵직하고 뻐근했던 목과 어

깨의 컨디션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을 거에요.

그리고 동시에 평소자세도 꼭 체크해주세요.!

누워서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보는 습관, 의

자에 구부정하게 앉은 자세 또한 목을 경직시

키고 어깨 결림을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해주

시구요. 그럼 이번 한주도 건강한 음식과 운동

, 요가스트레칭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

내시길 바랍니다.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Yoga-

fulness Life) 대표  

유튜브검색창에  ‘YOGASONG-HAYEON’

요가쏭의 5분요가 

뻐근한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5분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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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회사와 가게, 식당들이 문을 닫았지

만, 여전히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곳

중 하나가 그로서리 스토어다. 3월 이

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각

해지면서 사재기 바람이 불고 여전

히 일부 품목은 그로서리 스토어에

서 구입하기 힘들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

적인 물건들은 거의 비슷하다. 만약

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상 사태가

선포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

떤 물건들을 주로 구입하는지 궁금

하다면 다음 리스트를 살펴보자.

스탑 앤 샵에서는 지난 3월 동안 가

장 많이 팔린 물건 TOP 10 리스트를

공개했다. 

- 화장실 휴지(Toilet paper)

- 손 세정제(Hand sanitizer)

- 소독 물수건(Disinfecting wipes)

- 키친 타월(Paper towels)

- 표백제(Bleach)

- 파스타(Pasta)

- 통조림 음식(Canned goods)

- 간편 조리 음식(Boxed dinners)

- 달걀(Eggs)

- 밀가루(Flour)

스탑 앤 샵의 제니퍼 브로건 대변

인은 지난 몇 주 동안 베이킹과 관련

한 물품들이 놀랄 정도로 많이 판매

되었다고 밝혔다. TOP 10 리스트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설탕이나 이스

트 같은 물품도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휴지나 키친타월, 청소와 관련된 물

품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

조사들이 판매 제한을 요청하고 있

다고 스탑 앤 샵은 밝혔다. 다만 스탑

앤 샵은 이런 특정 물품에 대해서 판

매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책

임감 있게 쇼핑(shop responsibly)”

해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스탑 앤 샵에서 가장 많이 팔린 물건은?

지난 3월 TOP 10 리스트 발표
베이킹, 청소 용품 상위권 차지

MA 병원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실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대형 병

원들이 일본에서 생산된 약이 코

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지 임상 실험을 시작한다. 매

사추세츠 주의 3개 병원은 FDA

로부터 일본에서 플루 약으로 사

용되는 아비간(Avigan)에 대한

임상 실험 허가 승인을 받았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

한 임상 실험은 매사추세츠 주에

서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

는 것이다. 매스 제네럴 하스피틀

, 브리검 앤 우먼즈 하스피틀, 유

매스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가 이

번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임상

실험에 참여한다. 

이번 임상 실험에 참여하는 의

사들에 따르면 아비간은 이미 플

루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어왔던

약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아

비간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도 충

분히 연구가 되어 있다. 아비간은

바이러스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

켜 재생산을 막아 궁극적으로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si@bostonkorea.com

스탑 앤 샵에서는 지난 3월 동안 가장 많이 팔린 물건 TOP 10 리스트를 공개했다

매사추세츠 주의 3개 병원은 FDA로부터 일본에서 플루 약으로 사용되는 아비간(Avigan)에 대
한 임상 실험 허가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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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보스톤 지역에서 성업 중인 헬

스클럽 체인점 보스톤 스포츠 클럽

(Boston Sports Clubs, BSC)에 대한

소송장이 접수되었다. 코로나 바이

러스 때문에 헬스클럽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회원료 반납

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요구를 BSC

가 묵살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보스톤 연방 법원에 BSC

와 BSC의 모회사인 타운 스포츠를

상대로 한 소장이 접수되었다. BSC

회원들이 접수한 이 소장에 따르면

BSC와 타운 스포츠는 코로나 바이

러스 때문에 헬스클럽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도 “불합리하고 사기적”

인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월 회원료

를 부과했다. 

타운 스포츠의 패트릭 월시 CEO

는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4월에 부

과된 회원료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

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약 30개의 헬

스클럽 체인점을 운영 중인 BSC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지자 지난

3월에 헬스클럽 문을 갑자기 닫아버

렸다. 이와 함께 헬스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들도 해고를 당했다. 

헬스클럽이 문을 닫아 시설을 이

용할 수 없게 된 BSC 회원들은 코로

나 바이러스가 성행하는 기간 동안

회원료를 반납해주거나, 자동으로

매월 부과되는 회원료를 부과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BSC는 회

원들의 요구에 대답을 하지 않다가 4

월 1일이 되자 월 회원료를 일방적으

로 부과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BSC와 관련하

여 접수된 민원은 600건이 넘는다. 매

사추세츠 주 법에 따르면 헬스클럽

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거나

위치가 바뀔 경우” 회원들은 멤버

십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BS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원들은 “BSC가 매사추세츠 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분명이 어기고 있

다”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

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위반한 나

쁜 사례”라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BSC 회원료 정상 부과에 소송 제기

코로나로 문 닫아도 환불 안 한다
주 법무부 BSC 관련 민원 600건 

매사추세츠 주에서 약 30개의 헬스클럽 체인점을 운영 중인 BSC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지자 지난 3월에 헬스클럽 문을 갑자기 닫아버렸다

호황 누렸던 텍사스, 
코로나·오일쇼크로 '이중고'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 텍사스주가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오

일 쇼크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

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텍사스는 지난 2008년 금융위

기 이후 미국 내 그 어느 주보다

최고의 경제 성과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위기로 깊고 장기

적인 경제 하강 국면에 직면했

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

유행)과 셧다운(폐쇄) 직격탄을

맞으면서다.

대표적인 원유 산업과 이외

항공·항구 등 주요 산업군의

침체는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다

. 업계 분석가들은 유가 하락으

로 인한 여파가 바이러스 발병

보다 더욱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유가 전망은 불확실하며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에 합의한다 해

도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WSJ은 지적했다. 현재 국제유

가는 텍사스 원유 생산자들이

수익을 보기 어려운 30달러 미

만에서 유지되고 있다.

텍사스 내 실업수당 청구도

급증했다. 미 노동부 발표에 따

르면 3월 넷째 주 텍사스의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25만9652건으

로 집계됐다. 전주보다도 12만

건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텍사스는 지난 2007~2008년

리세션(경기 침체) 기간에도 호

황을 누렸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WSJ은 전했다. 

sy@news1.kr

미국 텍사스주 소재 한 석유시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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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 민주 대선 경선서 하차
바이든,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와 관련해 세

계보건기구(WHO)의 책임론을 주

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 중

심적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공여

하는 자금을 끊겠다고도 위협했다.

그는 자국 내 코로나19 상황과 관

련해선 "코로나 확산 곡선의 정점에

도달한 것 같다"며 앞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 "WHO, 미국으로 가장 많은 자

금 받고 있어" : 로이터통신에 따르

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코

로나19 태스크포스(TF) 일일 브리

핑에서 "WHO는 미국으로부터 가

장 많은 자금을 받고 있다"며 "우리

는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끝내

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로 WHO

가 중국 중심적인 탓에 코로나19 대

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리를 내세

웠다.  

그는 "WHO는 미국의 여행금지

조치에 비난하고 반대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것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며 "WHO는 중국에 매우 편

향돼 있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비

판했다.

◇ WHO가 망쳤다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도

"WHO가 정말 망쳤다"며 "WHO는

주로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

지만, 매우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판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나는 우리의

국경을 일찍부터 중국에 개방하라

는 WHO의 권고를 거절했다. 왜 그

들을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조언을

했을까"라고 덧붙였다,.

WHO는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코

로나19 발병이 보고된 이래 중국 편

향적이라는 비판을 종종 받아왔다.

진원지인 중국이 바이러스 확산 속

도를 늦추는 데 기여했다며 중국 정

부의 대응을 줄곧 옹호해 왔기 때문

이다.

WHO는 또한 지난해 1월 코로나

19와 관련해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

태(PHEIC)를 선포하면서도 "중국

에 대한 여행과 교역 제한을 권고하

지 않는다"고 밝혀 실효성 없는 조치

라는 비난을 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31일 주

요국 가운데선 처음으로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

고,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 체류했던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기 시

작했다. 사실상 중국인의 입국을 금

지하는 조치로, 당시 WHO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었다.

"중국 중심적 WHO에 지원 중단 검토"
트럼프, 백악관 브리핑서 WHO 맹비난…"잘못된 정보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코로나19 TF 일일 브리핑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버

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

몬트)이 8일(현지시간) 미국 민

주당 대선경선에서 하차했다. 이

로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는

11월 민주당 후보로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과 맞붙을 전망이다.

CNBC방송 등에 따르면 샌더

스 의원은 이날 선거캠프 관계자

들과의 통화에서 경선 포기 의사

를 밝혔다. 그는 이후 온라인을

통해 "나는 오늘 경선을 끝낸다"

며 "그러나 정의를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샌더스 의원의 경선 하차는 지

난 2월 열린 민주당 초기 경선에

서 그가 강세를 보였던 것에 이은

두 번째 놀라운 반전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샌더스 의원은 초기 아이오와

주와 뉴햄프셔주, 네바다주, 콜

로라도주, 캘리포니아주 경선에

서 성공을 거뒀었다.

그러나 강성 진보이자 '민주 사

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 의

원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지명될

수 있다는 우려에 중도층 유권자

들이 결집하자 뒤처지기 시작했

다.

3월 중순 열린 일련의 경선에

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의원 수

를 늘려가면서 민주당 경선의 확

실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고 CNBC는 설명했다.

정치적 '혁명'을 약속한 샌더스

의원은 그동안의 선거 유세에서

노년층에게만 제공되는 정부 의

료보험 '메디케어 적용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계획을 강

조했었다.

미 대학생들의 학자금 탕감과

공립대학 등록금 교육도 제안했

다. 이처럼 사회 안전망을 확충

하자는 그의 계획은 민주당 경선

주자들로부터 비현실적이고 비

용이 많이 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6년 이후 트럼프 시대에 의

료보험, 기후변화, 갈수록 커지

는 경제적 불평등 등의 의제를 다

루던 샌더스 의원의 경선 하차는

민주당 진보 진영에 큰 타격이라

고 CNN은 전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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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유행곡선이 점점 뚜렷한 내

리막세를 보이고 있다. 일일 신규 확

진자 수가 '코로나19' 국내 유입 49

일만에 최저 수준인 39명을 기록했

다.

이 중 대구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4명으로 51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

다. 역시 51일만에 경북 지역엔 신규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 반

면 서울과 경기지역은 각 두 자릿 수

확진자가 나와 여전히 불안한 모습

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60%에 육박해 긴

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총 확진자 수는 이날

0 시 기준 전날보다 39명 증가한 1만

423명을 기록했다. 누적 사망자 수

는 204명으로 전날보다 4명 늘었다.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

는 지난 5일 81명, 6일 47명, 8일 53명

, 9일 39명으로 점차 낙폭이 커지고

있다. 

일일 신규 격리해제자 수는 28일

연속 신규 확진자보다 많은 상황이

다. 이날 0시 기준 197명이 추가로

격리에서 해제돼 총 완치자 수는

6973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완치

율은 66.9%다.

신규 완치자 수가 확진자를 앞서

면서 이날 0시 기준 순확진자 수는

3450명으로 역시 28일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순확진자 수는 누적 확진자 수에

서 전체 완치자 수를 뺀 개념이다.

여기에 사망자 수를 뺀 수치까지 '0'

이 되면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종

료된다. 순확진자 수는 27일 전 7536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6일

3686명, 7일 3637명, 8일 3608명, 9일

3450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수도권 내 잔불은 여전하다. 서울

과, 경기는 신규 확진자가 각 12명,

10명씩 나왔고 인천은 발생하지 않

았다. 의정부성모병원서 자가격리

중이던 4명이 추가로 확진돼 전날

오후까지 이 병원 관련 확진자 수는

52명으로 늘었다. 또 앞서 서울 강남

구 소재 유흥업소 종사자 중 확진자

가 2명이 발생하며 유흥업소를 중심

으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다.

대구는 신규 확진자가 4명이 발생

하면서 2월18일 첫 확진자(31번 환

자) 이후 51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

다.

입국검역 과정에서도 이 날 0시

기준 확진자가 10명이 발생해 총 검

역 확진자 수는 348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들

에 대한 검사 또는 격리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는 정부 통제범위에 들

어온다.

하지만 입국검역 확진자를 포함

한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이 날 0시

기준 23명으로 집계돼 전체 확진자

대비 무려 59% 비중을 차지했다. 입

국검역 확진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7명, 경기

5명, 경남 1명이다. 정부의 입국검역

강화 시행 전 유입된 사례가 섞인 만

큼 이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크다.

신규 확진자 39명의 신고 지역은

검역과정 10명을 포함해 서울 12명,

경기 10명, 대구 4명, 경남 2명, 충남

1명 순이다. 

신규 확진 39명, 49일만에 최저…"해외유입이 59%"
서울·경기 신규 확진 각각 12명, 10명 

대구 51일만에 최저치 기록…사망 204명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코

로나19 사태로 생존위기에 직면한

대한항공이 휴업을 결정했다. 꽉 막

힌 하늘길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

운 상황에서 자칫하다간 문 닫을 처

지에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심화

됐다.

휴업 규모는 국내 전체 인력의

70%가량이다. 대한항공 국내 인력

은 1만9000여명 정도로 1만3000명가

량이 휴업 대상이다.

대한항공은 이달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직원 휴업을 실시

한다고 7일 밝혔다. 부서별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여유 인력이 모두 휴

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한항공 일반직 노조는 고통분

담 차원에서 휴업에 동참하기로 했

다. 휴업기간 중 급여 등 세부적인

사안은 일반직 노조, 조종사 노조(2

곳), 직원연대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달부터

부사장급 이상은 월 급여의 50%, 전

무급은 40%, 상무급은 30%를 반납

한다.

회사 관계자는 "송현동 부지 등

유휴자산 매각과 더불어 이사회와

협의해 추가적인 자본 확충 등 방안

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

9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격리병동 근무를 마친 의료진이 휴게실로 향하고 있
다. ©뉴스1

대한항공 코로나19에 생존위기…1만3000여명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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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서

울 종로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를

36.8%p(포인트) 차이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SBS의

의뢰로 지난 5~8일 종로 유권자 501

명(응답률 11.9%)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이낙

연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63.5%,

황교안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26.7%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

당 53.8%, 통합당 25%가 나왔는데,

두 후보 지지도 차이가 당 지지도 차

이보다 더 나온 결과다. 당선 가능

성을 묻는 질문에는 67.1%가 이낙

연 후보, 21.3%가 황교안 후보라고

응답해 지지도보다 격차가 더 벌어

졌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후

보(왼쪽)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

보가 9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과 자

양동에서 각각 시민들을 향해 지지

를 호소하고 있다. 2020.4.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입'과 '보수 야

권 잠룡'이 맞붙은 서울 최대 격전

지인 '광진을'은 팽팽한 접전 양상

으로 나타났다.

고민정 민주당 후보가 47.7%, 오

세훈 통합당 후보가 43.0%를 얻어

격차는 4.7%p였다.(광진을 유권자

503명 대상, 응답률 14.5%). 당선 가

능성에서는 고 후보가 51.1%, 오 후

보가 33.3%로 다소 벌어졌다.

판사 출신 후보들이 맞붙은 서울

동작을에선 이수진 민주당 후보가

52.9%, 나경원 통합당 후보가 36.6%

로 이 후보가 나 후보에 16.3%p 앞

섰다.(동작을 유권자 501명 대상, 응

답률 11.5%)

다만,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는 응답자의 43.3%가 이 후보를,

41.8%가 나 후보를 꼽아 차이가 미

'동작을' 민주당 이수진 52.9% vs 통합당 나경원 36.6%

이낙연 63.5% 황교안 26.7%…광진을 고민정-오세훈 접전

'힘든 하루' 김종인…아침엔 막말 사과, 저녁엔 정권심판

세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전

화면접 방식으로 성 연령 지역 할당

후 유선 RDD 및 무선 가상번호 추

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p.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

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

면 된다.

seeit@news1.kr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후보(왼쪽)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9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과 자양동에서 각각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이균

진 기자  = 4·15 총선 후보들의 '막

말' 논란 수습에 진땀을 뺀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수도권 일대를 돌며 '정권 심판'

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장 먼저 서울

은평을 지역을 찾아 허용석 통합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유세차량에 올라 "이

정부가 처음에는 일자리 만드는 것

을 제1목표로 세웠다. 그 다음이 소

득주도성장이었다"며 "(이 정책들

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실업과 폐업만을 양산하는 정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

돼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난 3년을 겪는 과정에서 거의 몰

락 지경에 도달했다"며 "코로나 사

태가 한국에 발발하니 소상공인, 자

영업자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별로 움직

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

했다.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 조치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마치 자기들이 코로나 사태

를 잘 극복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

태가 처음 시작됐을 때 그 자체도 모

르고 우왕좌왕하다가 금방 종식될

것이라고 했던 게 정부 당국자들"이

라며 "그러니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

민은 일류, 정부는 이류, 청와대 앉

은 분들은 3류에 속한다는 이런 얘

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

나가면 경제 코로나가 온다. 5~6월

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경제 지

옥문이 열리는 순간을 볼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정부 재정 역

할인데 아무 방안이 제시된 게 없다

. 우리 경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지 그런 능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3류인 청와대

가 최근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수석회의 한다는 뉴스를 봤느냐"며

"국민이 청와대 수석들이 코로나 확

진판결을 받은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어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고 모든 분야가 정체 상태"라며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인데 과거보다 더 움직이지 못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은평구 지원 유세를 마친 김 위원

장은 이후 서울 강북구와 중랑구를

연달아 찾았다.

그는 중랑구갑에 출마한 김삼화

후보 유세 장소를 방문해서는 "대한

민국의 오늘날 정치의 변화는 서울

시 국민이 보여준 투표의 결과가 가

져온 것"이라며 통합당의 국회 과반

의석 확보를 도와줄 것을 주민들에

게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투표를 잘못해

서 경제가 어려워졌을 적에 그때 내

가 왜 그렇게 투표를 했나 후회해봐

야 소용 없다"며 "이번 만큼은 총선

에서 문재인 정부를 한 번 심판하자

. 그래야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고 서민의 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

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중앙

당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16

개 광역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소

상공인 정책간담회를 주재하기도

했다.

그는 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통해 "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상

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한국경

수도권 공략…"국민은 일류, 정부는 이류, 청와대는 삼류"

제를 밑받침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며 "저는 오랫동안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각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생존하기 위해 경

제민주화를 계속해서 주장해온 장

본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이 제정되고 이행되는 과정에 통합

당이 많은 노력을 하리라 생각된다

"며 "과거같으면 소상공인 대표를

비례대표 후보로 모신다는 일은 상

상도 못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이

소상공인연합회장을 한 최승재씨

를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했다"고 강

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정책간담

회를 마친 뒤에는 서울 구로구와 경

기 광명시를 방문해 통합당 후보들

의 유세를 도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 후보

들의 잇단 막말 논란에 대해 대신 사

과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

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

어를 내뱉었다"며 "통합당 국회의

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

서, 국민 여러분이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

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며 "전국의

후보자와 당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호, 차명진 후보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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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나이 40대 직원의 약 70%

가 은퇴자금으로 모은 돈이 $100,000 미만

이라는 놀라운 뉴스(Nearly two-thirds

of Americans in their 40s have less than

$100k in retirement savings, Christy

Bieber, USA Today, Feb. 18, 2020)가 신

문에 발표되었다.

현대인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도 2, 30년이라는

장기간 생활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옛날

과는 달리 직장에서 마련하던 은퇴 연금

(Pension)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고

있다. 국민연금(Social Security)이 있다

고는 하지만 은퇴자가 받을 수 있는 평균

금액은 한 달에 $1,500불 정도이다. 은퇴하

면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말하지만, 현실

은 그렇지 않다. 직장에서 일할 때와는 달

리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에

오히려 생활비가 더 필요할 수 있다.

은퇴 후 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한지는 개

인마다 다르다. 어느 분은 은퇴 후 농사지

어 자급자족하겠다는 분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은퇴자금을 적게 모아서 후

회하는 분은 있지만, 은퇴자금을 너무 많

이 마련해서 후회하는 분은 만나보기 어

렵다. 직장인에게 제공하는 401(k), 403(b),

457, TSP, 등과 같은 은퇴 프랜을 제대로

이용하면 세금 절약하며 큰 은퇴자금을 마

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1926년부터 현재까

지 연평균 수익률이 10%이다. 주식시장이

란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을 말한

다. 직장인이 10%로 매년 $10,000씩 투자

하면 25년 후에는 100만 불 그리고 5년을

더해서 30년 후에는 180만 불로 불어난다.

적은 돈으로 큰돈을 모을 수 있는 이유는

복리(Compound Interest) 효과 때문이다

. 

직장인인 해야 하는 은퇴 투자를 간략히

설명한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투자 매칭

(Matching)만큼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 회사에서 연봉 5% 투자에 90% 매칭

(Ford Motor Co.)한다고 하자. 한 직장인

의 연봉이 10만일 때 $5,000을 401(k)에 투

자하면 회사에서 $4,500을 직장인에게 매

칭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어느 곳에

서나 찾기 어려운 공짜(Free Money) 돈

이다.

HSA(Health Savings Accounts)는 직

장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혜

택이다. 직장인은 HSA 플랜이 의료보험

과 연관이 있기에 투자라 생각하지 않는

다. 그러나 HSA는 의료보험과 상관없이

은퇴 투자로 큰 역할을 한다. 401(k) 투자

는 은퇴 후 생활비로 찾게 되면 그해 수입

세를 내야 하지만, HSA 투자는 돈을 찾을

때 세금을 한 푼도 되지 않을 수 있기에

401(k) 투자보다도 더 좋은 은퇴 투자라

말할 수 있다.

매칭 투자와 HSA를 한 다음 여유가 있

으면 다시 401(k) 투자를 해야 한다. 많은

직장인이 401(k)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금

액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2020년 기준으

로 최대 $19,500까지 세금유예 혜택을 받

으며 투자할 수 있다. 연봉 10만 불에서

$19,500을 투자하면 $80,500에 대해서만 세

금 보고를 한다. 또한, 나이가 50살 이상이

면 추가로 $6,000을 더 투자할 수 있음으로

최대금액이 $25,500까지 은퇴자금으로 투

자할 수 있다.

복리효과라는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

고 경제 침체기가 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다, 달러를 마구 찍어낸다, 주식시장

이 폭락한다, 등 쓸데없는 걱정과 여러 가

지 이유로 투자하지 못한다. 그러나 투자

하지 않으면 작년 한 해에 상승한 수익률

30%와 지난 10년 동안 상승한 연평균

13.5%란 놀라운 수익률을 받을 수 없는 것

이다.

비관적인 소식에 투자자는 집중한다.

그러나 꾸준한 장기 투자가 결국에는 편

안한 노후대책으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

실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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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들은 어떻게 월동 준비를 하나?

(1) 수벌들을 다 내보내서 죽게 한다.

겨울이 다가오면 벌들은 월동 준비 중 하

나로 수벌들을 다 집밖으로 내 보낸다. 먹는

입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 같다. 그래

서 엄청난 수벌들이 다 죽는다고 한다. 그런

데 나의 궁금증은 수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벌통 밖으로 내보내고 수벌이

벌통 안에 하나도 없다면, 봄철에는 어떻게

여왕벌이 알을 낳는가? 그리고 겨울에도 알

을 낳는데 어떻게 알을 만드나? 수벌을 만

드나?

이 글을 쓰다가 보니 떠오른 생각이 있다

. 아마 겨울철에 낳은 알 중에 수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겨울이 오기 전

에 있던 수벌들은 다 내보내고, 새로 태어난

수벌들이 알을 낳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다

. 그러고 보니 이것들이 천하에 호래자식들

이네. 아니 이것들이 엄마와 아들이….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아빠와 아들’도 아니

고. 이런! 이런! 금수만도 못한 것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장려하며 그 더러운 것들이

먹고 뱉고, 먹고 뱉은 것을 돈 주고 사먹고,

수확하고, 애지중지하고.

(2) 벌통 사이에 있는 틈새를 메운다.

하지만 정작 겨울이 되면 더 이상 틈새를

메우지 않는다. 아마 일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4) 어렵사리 겨울을 난 벌들은 (봄에) 무슨

일을 하나?

(1) 똥을 싼다.

겨울철 내내 벌집에서 생활하는 벌들은

벌통의 청결을 위해 전혀 벌통 안에서는 배

설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날씨가 조금이라

도 따듯하면 벌통 밖에 나와서 똥을 싼다.

눈이 다 녹지 않으면 벌들이 싸 놓은 똥이

작은 점처럼 눈 위 여기저기에 어지럽게 널

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

도 밖에 나왔다가 똥 싸다가 얼어 죽는 벌들

이 의외로 많다. 특히 눈 위에서 대변을 보

다가 눈 위에서 얼어 죽은 벌들을 너무 많이

본다. 나무 위나 돌 위, 혹은 내 옷에다 싼 벌

들은 죽지 않고 집으로 가지만, 눈 위에서

지체하는 벌들은 어김없이 눈을 녹여서 그

속에서 죽어 있다. 때로는 그 벌들을 손으로

옮겨 주면 다행히 사는 벌들도 있다. 그러면

왜 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똥을 싸려고 하

나? 아마 똥독이 올라서 더 이상 견디기 힘

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2) 시체를 치운다.

보통의 경우에는 벌들이 죽기 전에 자신

의 시체를 자신이 처리한다. 참 무서운 이야

기이지만 집에서 멀리 날아가서 죽는다. 그

나마 힘이 없으면 조금 날다가 집 근처에서

죽는다. 날 힘도 없는 벌들은 걸어서 집 문

앞에서 죽는다. 그것도 할 기력이 없는, 모

든 것을 다 소진한 벌은 집 안에서 죽는다.

보통 때에는 죽으면 즉시즉시 시신을 물고

멀리 날아가서 버린다. 그런데 그것도 힘에

겨워 집 대문 바로 앞에 버리기도 한다. 어

쨌든 겨울에는 밖으로 시신을 버릴 수 없고

죽으러 나갈 수도 없어서 집 안에는 온통 벌

들의 시신이 수북이 쌓인다. 대문 앞에서부

터 점점 안으로 쌓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그 시신이 입구를 막는다.

그래서 벌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 시체를

치우는 일을 한다. 왜냐하면 일벌들이 꿀을

따러 가야하는데 시신 수습에 모두 투입이

되면 자신의 몸무게를 들기에도 버거워서

낑낑대면서 나르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기

도 하고 일도 못하고 시신 수습에 매어 달리

다 보면, 먹을 밥과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일손을 돕고자 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신을 빗자루와 쇠막대로 쓸어내는 방법

으로 수습한다. 그 숫자가 족히 몇 천 마리

는 아니 만 마리는 넘는 것 같다.

좌충우돌 얼떠리우스의 
어리바리 (실패한) 꿀벌 이야기(7) 뉴햄프셔에서

집 앞에서 죽은 벌들

눈 위에 죽은 벌들, 노란 색은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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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4월 12일 - 4월 18일

●운수: 마음만 먹고 하지 못했던 일을 시도하기에 좋은 때

가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도록 하세요.

●금전: 노력한 만큼 수확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푼 두푼 모아둔 돈을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멀어졌던 사이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회복의 시기

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5, 16일 길일. 12, 18일 주의.

쥐띠 | 지금 당장 시작하도록

●운수: 당장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정말 하고 싶은 일에는 시

간 내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금전: 여기저기로 분산될수

록 이득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한우물만 파야 귀한 물을 얻게 됩니다. ●애정: 불

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만족의 눈으로 보기 시작

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행복해집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2, 15일 길일. 13, 14일 주의.

소띠 | 한우물만 파야

●운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두어야 합니다. 위기에 빠지

지 않으려면 미리 잘 살펴서 문제가 될만한 것을 피해가야 합니다.

●금전: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미룰수록

손해만 커집니다. ● 애정: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감정을 인식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 같았던 감정에 변화의 물결이 치고 있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3, 17일 길일. 12, 15일 주의.

토끼띠 | 변화의 물결이

●운수: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금전: 희망적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이 기회를 잘 포착해야만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애정: 사랑하는 사람의 고민이나 배우자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주

세요. 침묵하고 잘 들어주는 가운데 사랑이 영글어갑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3, 17일 길일. 12, 14일 주의.

범띠 | 이 기회를 잘 포착해야만

● 운수: 이미 떠나면 아무리 팔을 흔들어도 다시 오지 않습

니다. 미련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머릿속의 계산

으로 기와집을 수십 채 지어도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 ● 애정: 자신도 모르게 괜히 들떠서 실수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출을 피하고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5, 17일 길일. 13, 16일 주의.

용띠 | 기와집을 수십 채 지어도

● 운수: 안 되는 일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고 헛수

고만 하게 됩니다. 지나친 긴장감이나 걱정으로 체력저하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 금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많은 때입니다. 그날그날에 따라

수입의 변동 폭이 클 것입니다. ● 애정: 두 사람에 사이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

닙니다. 두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2, 16일 길일. 14, 17일 주의.

뱀띠 |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많은

● 운수: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평소 불편하

던 사람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 금전: 24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힘들어도 이득이 따라줄 것입니다.

● 애정: 온전히 상대를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왜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3, 17일 길일. 15, 18일 주의.

말띠 | 열길 물속은 알아도

●운수: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크게 동요하지 말아야 하

겠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에 따라 늘 변할 수 있는 것입

니다. ●금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애정: 큰마음을 먹고 언젠가 큰 것을 해주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작을 것이라도 상대를 위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4, 18일 길일. 13, 16일 주의.

양띠 |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운수: 큰 걱정거리도 없고 주변 여건이 안정된 상태이니 심

신이 편안해집니다. 아프던 사람은 건강이 차츰 회복되어갈 것입

니다. ●금전: 실보다는 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이 늘어나

니 마음의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애정: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때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3, 16일 길일. 15, 18일 주의.

닭띠 | 행복하게 해주는

●운수: 기다려도 영 소식이 없었던 곳에서 소식이 옵니다.

드디어 바라던 답을 들게 될 것입니다. ●금전: 나무보다는 숲을

볼 줄 아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고 원하던 결과를 손에 넣

을 수 있겠습니다. ●애정: 둘만의 시간을 갖기 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 여럿이 함

께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애정을 더욱 깊게 해줄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3, 15일 길일. 14, 17일 주의.

원숭이띠 |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 운수: 작은 것이라도 꼼꼼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작 문제는 사소하다고 생각한 것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

니다. ● 금전: 사탕발림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관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순간

적으로 혹해서 잘못 따라가다가는 손해 보게 됩니다. ● 애정: 어떤 형태로든 결론

을 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7, 18일 길일. 15, 16일 주의.

개띠 | 꼼꼼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 운수: 주위에 알게 모르게 시기나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

니다. 남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조심해서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모험이나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투자나 금전거래에 있어서 안

전한 편을 택해야 합니다.  ● 애정: 조금만 더 일찍 그만 두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

는 일을 망설이고 시간을 끌다가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5, 18일 길일. 14, 17일 주의.

돼지띠 | 안전한 편을 택해야

문화/연예

<워킹 데드> 뛰어넘었다
'킹덤2', 쏟아지는 전세계 언론 호평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스트리

밍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 오

리지널 시리즈 '킹덤' 시즌2가 지

난 13일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 후

역대급 호평을 받고 있다.  

해외 언론과 시청자들이 '킹덤'

시즌2를 '왕좌의 게임' '워킹 데드

' 등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레전드

시리즈에 견주며 집중 조명하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 시즌2는 죽은 자들이 살아

나 생지옥이 된 위기의 조선, 왕권

을 탐하는 조씨 일가의 탐욕과 누

구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왕세

자 창의 피의 사투를 그린 미스터

리 스릴러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

(Forbes)는 "지금까지의 좀비물

중 최고라고 할 수 있다. '킹덤' 시

즌2의 좀비들은 AMC 좀비 드라

마 속 좀비처럼 꾸물거리지 않고

훨씬 빠르다. 다시 한번 '워킹 데

드'를 뛰어넘다"라고 극찬했다.

이외에도 "'왕좌의 게임'이 그

립다면 몰아봐야할 완벽한 시리

즈. 신기한 모자, 불붙은 화살, 엄

청난 특수효과, '센스8'의 배두나

까지 봐야만 하는 이유로 가득하

다"(Thrillist), "'왕좌의 게임'의

정치적 음모, '기생충'의 계급 갈

등에 좀비의 위협을 더했다

"(Observer), "좀비보다 더 무서

웠던 최고의 빌런 계비 중전

"(Cosmopolitan) "엔딩이 가슴

뛸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정도로

강렬할 줄은 몰랐다"(Decider) "

시즌2는 완벽하다"(BUT WHY

THO) "더욱 더 강렬해졌다

"(South China Morning Post) "

기대치를 뛰어넘었다"(TheCin-

emaholic) 등 해외 언론은 '킹덤'

시즌2에 대한 호평 릴레이를 이어

가고 있다.

또한 '킹덤'은 26일 기준,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 100%를 기록

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공개와 동시에 단숨에 정주행

을 마친 전 세계 시청자들의 열기

또한 폭발적이다. SNS에서는 특

히 "못되기와 잔인하기로 세르세

이 라니스터 최고의 라이벌을 찾

았 다 . 중 전  조 씨 "(트 위 터

@Lord****), "'킹덤'의 중전은

역사에 남을만한 최고의 여자 빌

런 이  되 었 다 "(트 위 터

@eunn****) 등 소름 끼치는 악

역 연기를 선보인 중전의 카리스

마를 '왕좌의 게임' 속 세르세이

에 비교하는 평들이 다수 등장했

다.

한편 "시작하자마자 주요 캐릭

터를 죽이다니, 이 사람들 정말 장

난 아닌걸?"(트위터@burr****)

처럼 주요 캐릭터일지라도 죽음

을 피하지 못하는 스릴 만점의 전

개에 놀란 시청자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놀라운 체력과 공격력으

로 이창 곁에서 활약하는 영신을

'워킹 데드' 속 캐릭터 데릴에 비

교하며 "한국의 데릴이 죽는다면

우린 폭동을 일으킬 거야"(트위

터 @aarn****) 라는 농담을 주

고받거나, "맹세하는데, 서비가

죽으면 고소할 거야"(트위터

@ricc****) 등 캐릭터의 생사를

염려하는 팬들이 늘어났다.

eujenej@news1.kr



사고 팔고 
617-254-4654광고 문의

25The Boston Korea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연예 /알림광고

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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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10/18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2/1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센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D-

10 DAY! 우리가 원하던 평행세계 판타

지가 온다!"

'더 킹-영원의 군주' 이민호 김고은

우도환 김경남 정은채 이정진이 첫 방

송을 10일 앞둔 시점, '서프라이즈 선물

' 같은 '촬영 B컷 모음 ZIP'을 공개했다

.

'하이에나' 후속으로 오는 17일 첫 방

송을 앞둔 SBS 새 금토드라마 '더 킹-

영원의 군주'(극본 김은숙/연출 백상훈

정지현)는 차원의 문(門)을 닫으려는

이과(理科)형 대한제국 황제 이곤과 누

군가의 삶, 사람, 사랑을 지키려는 문과

(文科)형 대한민국 형사 정태을이 두 세

계를 넘나드는 공조를 통해 그리는 차

원이 다른 판타지 로맨스다.

이와 관련 '더 킹-영원의 군주' 속 '평

행세계 진입'을 부르는 이민호 김고은

우도환 김경남 정은채 이정진의 '열정

적 비하인드 컷'이 눈길을 압도하고 있

다.

제작사 화앤담픽쳐스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최고의 배우들이 뜨거

운 열정을 터트리며 촬영에 임하고 있

다"며 "'더 킹-영원의 군주'에서 포텐이

터질 배우들의 열연과 볼수록 빠져드는

스토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

했다.

한편 총 16부작으로 편성된 '더 킹-영

원의 군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작

메이커' 김은숙 작가와 '후아유-학교

2015' '태양의 후예'의 백상훈 감독, '검

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의 정지현

감독이 의기투합해 2020년 최고의 기대

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하이에나' 후속

으로 오는 17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aluemchang@news1.kr

'더킹' D-10…이민호·김고은·우도환, 미소만발 B컷 대방출

'부부의 세계' 신드롬…드라마·김희애 화제성 2주 연속 1위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

자 = '부부의 세계'의 신드롬

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드라마와 출연자 모두 2

주 연속으로 화제성 1위를 차

지했다. 

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연출 모완일/극본 주현)

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무섭다

. 지난 4일 방송된 4회 시청률

이 전국 14.0%, 수도권 15.8%(

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를 기록, 자체 최고 시청률을

또 다시 갈아치우며 동 시간대

1위를 지켰다. 2049 타깃 시청

률에서도 7.4%를 기록, 지상

파를 포함한 전 채널 1위에 오

르는 위엄을 과시했다.

'부부의 세계' 5회는 오는 10

일 오후 10시50분에 방송된다. 

aluemch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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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 코리안 레스토랑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978-466-8688

2/21

Tutti spa 보스톤 4곳 매장, 체스넛힐,커플리 ,노쇼,벌링턴에서 

네일 테크니션을 구합니다

T. 617-77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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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한국신문에 나던 기사

한 구절이다. ‘깊은 관심을 표명

했다.’ 나는 듣는 이가 깊이 공감

하는 줄로 읽었다. 그런데, 그게 아

니었던 모양이다. 그저, I am lis-

tening 이란 뜻이라 했으니 말이다

. 의미가 상당히 다른가 한다. 

지난달, 아카데미 수상식이 있

었다. 한국영화가 상을 휩쓸었는

데, 인사말 할적에 통역 또한 대단

했다. 유튜브로 볼적에 나 역시 감

탄할 수밖에 없었다. 일인치의 장

벽. 영화 번역의 자막을 말한다고

했다. 이젠 언어의 장벽이 그닥 높

은 것도 아니다. 문화의 장벽이 낮

아진 건가?

번역이나 통역이 필요하지 않는

말도 있다. 좋은 영화에서 처럼 빛

나는 말도 그러하다. 김용택의 시

구절이다.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그보다 더 따뜻할 수 있는

그보다 더 빛나는 

말이 있을 리 없겠지요

당신....

(김용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

운 말)

통역이 필요하다면 시간은 두배

세배 네배든다. 말하면 상대방에

게 통역해야 하고, 돌아오는 대답

을 다시 통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질문을 예상한건지 예행연습이 있

었던가. 봉준호 감독은 자주 통역

없이도, 질문을 이해했고 대답을

이어갔다. 시간을 상당히 줄일수

있었던 거다. 언어의 장벽이 그닥

높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일본에도 아카데미상이 있는 모

양이다. 올해는 한국여배우가 수

상했단다. 유튜브에서 봤다. 수상

소감을 본인 스스로 일본어로 말

하고 있었다. 나야 일본어를 이해

할수는 없었다만 그녀의 일본어는

막힘이 없어 보였다. 일년이상 일

본어를 공부했다던가. 치열하고

장한데, 일인치 장벽을 훌쩍 넘어

섰다. 통역사가 옆에 서있는데, 한

마디도 통역하지 않았다.

한반도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날

적에도 통역이 필요하지 않다. 일

인치의 장벽은 피차 없으니 말이

다. 한국 현직 외무부장관이 통역

사 출신이라 들었다. 외국어에 대

단히 능통하다 했던가. 언어는 중

요한 무기임에 틀림없다. 

영어로 번역은 translation이다.

요즈음, 바이러스가 증식하는데에

도translation이란 용어가 나온다.

바이러스에선 번역이 썩 아름다운

건 아닌데, 요즈음 한창 번성하고

있다. 일인치 장벽은 커녕, 제집 드

나들 듯 오고 가는 거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고린도 14:13)

한담객설閑談客說: 

일인치의 장벽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38회 

무서웠다, '코로나 포비아'가 내가 사는 미

동부 보스턴에도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 아니, 어쩌면 나 자신보다는 보스턴에서 직

장을 다니는 딸아이에게나 워싱턴 DC에서

직장에 다니는 큰아들과 커피 샵을 하는 막

내 아들에게 혹여 피해라도 있으면 어쩌나

싶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코로나로 인

한 아시아인 인종차별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다가 뉴스를 접하는데 호주에서 길 가

다가 동양인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막말을

퍼붓는 동영상 기사가 올라왔다. 정말 심각

한 문제구나 싶었다. 각 인종이 함께 사는 나

라 미국에서의 진정한 나는 누구??!!

하지만 세 아이에게는 이런 엄마의 마음

을 털어놓지 않았다. 물론 남편에게도 내 생

각을 전달하지 않았다. 그것은 보지 않아도

이미 내가 우리 가족들의 성격을 알기 때문

이다. 6살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50년을 산

남편에게 이런 말은 통하지도 먹히지도 않

을 얘기임이 틀림없었다. 또한, 여기서 태어

나서 자란 30살이 된 딸아이와 29살 큰아들

과 28살 된 막내아들이 엄마가 얘길 하면 피

식 웃고 지나칠 게 뻔한 얘기인 줄 알기에 그

냥 마음으로 담아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나

와 내 가족과 그리고 친지들과 지역 사회와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를 향해서.

내가 편안할 때는 게으름을 피우던 기도

의 마음이 이처럼 다급해지면 기도가 깊어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나약한 피조물임을

다시 또 고백하게 한다. 시기가 시기이니만

큼 여기저기 뉴스 속보에는 미국도 점점 심

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기에 더욱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언니

들이 가족들의 안부를 묻는다. 한국의 조금

나아진 상황이라고 미국은 더욱더 심각해지

고 있어 걱정이라는 말과 함께 말이다. 한 치

앞을 모르며 사는 인생의 우리들인데, 뭐 그

리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쫓기듯 바쁘

게 달려왔단 말인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

한 <사순절>을 보내며 지난 주 <종려주일>

을 교회가 아닌 유트브 동영상으로 집에서

예배와 찬양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

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이 시작되며 마

음은 더욱더 가라앉는다. 지금의 코로나19

로 어수선하고 혼돈스러운 때 세계 각처에

서의 일어난 사건들과 행보들은 현실이 아

닌 가상에서 일어난 사건, 영화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

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처한 상황에서 기

독교인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할까. 이번 '고

난주간'에는 더욱이 깊은 묵상의 시간이길.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하나둘 최전방에서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자 자신의 생

명을 내놓고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의 모

습은 더욱이 가슴이 아프다. 병원에서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등. 미국의 뉴욕의 상황도 심각하지만, 다른

여러 나라의 열악한 상황에 놓인 주검들의

처참한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워 볼 수 없는

일이다. 가족들조차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보고 무엇으로 그 유가족들

을 위로할 수 있으며 대신할 수 있겠는가. 이

제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남의 일이 아

닌 까닭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시몬 베드로

에게 물으셨던 그분의 그 물음이 오늘은 내

가슴에 와 박힌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반복해 물으셨던 그 물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요한복음 21:15-17)하는

오늘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마26:31)고 하셨

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모두 주

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

다"(마26:33) 그때 주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마26:34)

고 말씀하셨다. 아, 참으로 마음이 무거운 날

이다.

나는 얼마나 많은 거짓된 고백을 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부인을 하며 살아왔을까. 아

니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거짓된 고백과 부

인을 하게 될까. 내가 삶이 버겁고 힘에 부칠

때는 손 잡아달라 매달리며 기도를 하지만,

내가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내 마음대로 행

동하지 않았던가 말이다. 그래도 내 삶의 뒤

안길을 돌아보면 단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

으셨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은 그럼

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속하시고 구별해 주

셨다.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번 주 <고난주

간>은 세상의 이 어려운 혼돈의 시기에 더욱

더 깊은 기도와 묵상하는 시간이길.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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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Korea beat U.S in race to test
people for coronavirus”, 3월  19일
REUTERS의 Special Report이다. 한국의

보건당국은 구정 연휴 서울역에 20여개 제
약회사 대표를 집합시켜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코로나19 감염 진단키트를 즉시

만들라고 했으며, 제약회사들은 군대처럼
움직였다. 일주일 후 진단키트가 승인되었
고, 하루 수 천 명씩의 검사하는 한국의
‘Drive through’는 전 세계 언론의 헤드
라인을 장식하였다. 반면에 미국의 검사는
지연됐고, 혼돈스러웠다. 한국의 대담한 리
더십이 미국의 규칙(protocol)을 완패시킨
것이다. 미국은 물론 지금 세계는 한국의 의
료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긴급조치
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19 戰時, 어느 부동산사업가의 고백

한국은 미국을 어떻게 완패시켰나?

코로나19는 중국 북경, 청도 등의 한인 인구의

50% 이상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했다. 현재 미국의

우리 동포들도 단기적, 장기적 한국 복귀 고민에 빠

져 있다. 이런 위기에 한국 병원의 영수증 한 장이 화

제이다.

코로나19확진자가 공개한 영수증에 따르면 4인실

이상 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최종 정산한 영수

증에 나온 진료비가 9,709,900원이다. 이 중 국민건강

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부담총액은 1,448,700

원인데, 기타 항목에 1,404,550원이 빠져서 환자는

44,150원을 냈지만, 그 돈도 44,150원도 다시 통장입금

처리, 최종 낸 돈은 0원이다.

반면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초 검진비를

무료로 했지만,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코로

나19 총 치료비용을 평균 2만 달러로 보고 있다. 어마

어마한 치료비 걱정에 테스트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 지금 우리 교포사회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미국에

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될 경우, 엄청난 치료비 뿐 아

니라 환자가 급증하는 시점에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많은 동포들이 조

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알아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코로나19대응시스템과 치료서비스가 세계에

서 가장 안전한 의료강국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라는 수식어, 2관왕 '땅'을 만나다
젊은 시절에 미국 애리조나 투산에서 공부하고

사업하며 10여년 이민 생활을 하며 미국을 경험하였

다. 미국의 이민생활은 동포들의 애환을 몸소 느낀

10년 세월이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20년 넘게 부

동산 시공과 시행을 동시에 실행하며 건설현장을 누

비며 산전수전을 겪었다. 성공이 쉽지 않은 부동산

업계에서 나를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은 “디테일한

분석” 이다. 열정과 끈기, 신뢰와 가치를 기본으로

엄청난 분석의 시간이 나 자신과 투자자들에게 풍요

로운 수익과 자산을 가져다줬다.

부동산 성공의 알파와 오메가는 “땅”이다. 나

는 한국에서 가장 미래가치가 높은 땅을 “평택”이

라고 단언한다. 평택은 ‘세계 최대’란 수식어가 2

가지가 있다. 주한미군기지 통폐합, 미8군사령부 평

택 이전으로 총 부지면적 444만평, 여의도 면적의 5.5

배(3,626에이커), 총 수용시설 인원 최대 8만5천명의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된 평택 캠프 험프리

스, 그리고 15만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대한민

국 대표 글로벌기업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133조

투자), 세계 최대 규모(359만㎡, 축구장400개)의 산업

단지가 평택 땅에 건설되고 있다.

평택은 SRT고속철도를 타면 강남수서역 18분 만

에 평택 지제역에 도착한다. 평택미군기지IC 고속

도로 개통시, 1시간20분이면 인천공항에서 평택 험

프리스캠프에 도착한다.

무엇보다 국제도시 송도보다 규모가 더 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가 들어선다. 송도처럼 외국인전용

주택단지, 특화문화거리, 국제교류센터, 해외명문대

학교 등 평택에 건설되는 국제화도시 고덕은 평택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투자아이템에 올려놓았다.

좋은 땅을 위해서라면 땅 끝까지! 
달라스행 비행기 탑승!
평택중에서도 미래가치가 돋보이는 땅을 사기 위

해 100일 넘게 발품을 팔았다. 그러던 중 한국의 실리

콘밸리처럼 국립축산연구원 개발계획이 발표된 기

획재정부 땅(여의도의 1.5배), 바로 300m 옆 평택 팽

성읍이 내 가슴을 요동치게 했다.

생각하면 바로 행동으로, 땅 주인을 서치했더니

미국 댈러스에 있었다. 바로 전화했다. 땅을 팔겠냐

고 물었더니, OK싸인! 그 다음 날 나는 댈러스 비행

기를 탔다. 땅주인은 댈러스까지 온 나를 신기하게

보면서도 반가워했다. 커피를 마시며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한국에 전화해서 계약금을 송금

했다.

그리고 최고의 땅에 톱클래스의 집을 짓는 목표

를 세웠다. 그렇게 건설한 포레스트 하이츠의 1차 단

지는 80채 모두 완판 했다. 그런데 포레스트 하이츠

를 짓고 분양하는 동안, 나의 운명은 아메리카로 선

회하고 있었다. 

포레스트 하이츠에서 만난 
"Manner makes Man"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아직도 ‘한탕주의’에 빠

져있다. 집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확천금, 한

탕주의로 부동산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 여유

자금 없이 무리한 대출로, 전세를 놓는 갭투자 등 마

치 단기차익을 노리는 주식투자자처럼 부동산투자

를 한다. 그러다보니 매너를 지킬 여유가 없다. 그런

사람들과의 비즈니스는 없는 갈등도 생기고 스트레

스가 장난 아니었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 온 동포 투

자자 A선생님을 만났다. 부드럽고 품위 있는 말투

와 행동도 인상적이었지만, 부동산 비즈니스와 투자

에 관한 지식과 정보, 이해도도 풍부했다. 분양 계약

을 완료할 때까지 만날 때 마다 기분이 좋고 그 동안

느끼지 못 했던 기쁨과 보람이 마음에 가득했다. “

좋은 분들과 비즈니스 하자!” 그 순간 내가 짓는 외

국인 렌탈하우스 + 동포 세컨하우스 포레스트 하이

츠는 미국의 동포들과 함께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준공하기까지 3년이 지난

지금, 선완공 후분양으로 신뢰를 보증한 포레스트

하이츠를 들고 나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 대륙 동서남북 횡단하며 
동포들과 인상적(?) 만남
고국에서 온 사기꾼이 얼마나 많았던지, 건물을

짓고 준공을 눈앞에 둔 포레스트하이츠를 투자설명

회에서 선보였더니, “이야, 우리를 속이려고 저렇

게 건물까지 짓고 왔네”라고 하시는 동포분도 있었

다. 그 동안 수많은 사기꾼들이 쌓아놓은 동포들의

선입견과 의심은 대단했다. 그러나 진심은 언제든

통한다고 믿었다. 미 대륙 동서남북을 횡단하며, 현

지 신문, 라디오, 방송사 등에 포레스트 하이츠 보도

와 광고가 나가고, 실질적 투자자들과의 만남이 거

듭되면서 신뢰의 싹이 봄처럼 올라왔다. 투자자들의

심층 문의가 쇄도하면서 분양을 받아 은행융자부터

클로징까지 마치는 분들이 늘고 있으며, 특히 포레

스트하이츠 광고를 6개월 이상 본 어느 동포 분은 계

약금을 호텔로비 상담현장에서 수표로 결제하였다.

그 수표는 지금도 사무실 책상에 신뢰와 진심의 상

징으로 기념패처럼 세워져 있다.

머니투데이 경제방송, 
포레스트 하이츠 집중 조명
포레스트하이츠가 머니투데이방송 MTN 「신

영일의 비즈정보플러스」에 저금리 시대 수익형 부

동산, 정부규제에서 벗어난 외국인 렌탈하우스로 집

중 소개되었다. 포레스트하이츠는 미군뿐 아니라 기

지 내 근무하는 미국인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한 중

대형 프리미엄 설계로, 선완공 후분양 방식으로 이

미 1차단지는 분양과 입주가 완료되었다. 2차는 104

가구로써 현재 52가구가 준공을 하고 입주를 시작하

였다.

무엇보다 미 국방부에서 나오는 주택수당을 연

선납과 월 선납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연체와 미납 없

이 입금 받을 수 있기에, 미 동포들의 노년의 여유자

금 설계에 특장점이 있다. 경기침체에 관계없이 포

레스트하이츠에 투자만 하면 시스템이 매 월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에, 미주 한인분들이 포커싱을 두고

있다. 한미SOFA군사협정으로 2060년까지 40년간

주한미군이 주둔하도록 되어있어 공실 걱정이 없다

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할 포인트이다.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고국의 세컨하우스로 포레스트하이츠에

대한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신영일의 비즈플러스_포레스트하이츠 방송보기

미주 동포들의 꿈을 공유하는 
'애국 투자 '로 시선 집중
포레스트하이츠에 대한 투자는 ‘애국투자’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포들이 분양에 투자한 자금

이 밀알이 되어 「포레스트하이츠 스포츠센터」 건

립에 쓰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골프연습장 250야드,

수영장 7라인, 짐, 요가 센터, 사우나 및 부대시설, 파

3 6홀 등 최신시설의 「포레스트하이츠 스포츠센터

」 는 미주 동포들에게 무료멤버쉽의 특권을 부여한

다. 명실공히 포레스트하이츠는 우리 동포들의 세컨

하우스이자,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탑

클래스의 동포 커뮤니티를 만들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미주 동포분들과 
컨퍼런스콜로 지속적인 소통
코로나19위기는 또 다른 변화와 기회를 만들 것

이다. 최근 생존권이 걸린 갈림길에서 고국의 생활

과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나는 포레

스트하이츠의 대표로서 미국 동포분들과 진솔한 소

통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안정된 수익과 ‘같이 행

복한 가치’를 만들고 싶다.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컨퍼런스콜을

신청해주시면 좋은 인연을 행복한 운명으로 꼭 보답

하고자 한다.

<포레스트하이츠 전재완 대표 +82 10-9017-4961
jayco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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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깜빡 할 사이였다! 3 주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Coron-

avirus Pandemic (Covid - 19).

작년에 중국 Wuhan 이라는 도시에서

Coronavirus 라는게 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강 건너 남의 일만 같았다. 그리고 사라지

겠지 했던게…

중국에서 한국으로 갔을때만 해도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다.

3월 16일부터 사태가 심각해 지고 오늘 4

월 7일 State of Massachusetts 는 Stay

Home 이라는 오더 안에서 현재까지 5월 4

일까지이다.

꼭 필요한 비지니스만 이라는 제안안에서

Grocery Stores, Liquor Store 등 만을 빼고

는 모든 비지니스는 문을 닦았다.

식당들도 take out 만 가능하고 하지만 많

은 식당들은 take out만으로는 식당을 여느

게 현실과 맞지 않아 많은 식당은 문을 닫았

다. 많은 small business 가 이런 상황이다 보

니 많은 사람들이 job을 잃었다.

Hand Sanitizer 나 Toilet Papers 는 사기

힘들어지는 상태이다.

오늘 현재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피해

가 심해서 1363365명 감염 76420명 이 죽었다

.

주 로  보 면  New York, New Jersey,

Michigan, California, Louisiana, Florida,

Massachusetts 순으로 피해가 심하다.

병원에는 침대가 부족하고 호흡기 기계가

없다고 한다.

의사 간호사들은 masks 나 gloves 가 모

자란다고 한다.

Highway 에 차가 없다. 골목골목에는 귀

신이 나올 정도로 조용한다.

내 생에 이런 날을 맞이 할지는 상상도 못

했다.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될것인가?

세상이 바꿔서 online 으로 모든게 되는

세상이다.

그러나 인생에 가장 비싼 투자인 부동산

을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virtual tour

or online 3D 라는 사진이나 비디오를 보고

살 수 있을까?

이 사태가 발생하기 3주전에 부동산 마켓

을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정확히 seller’s

market 이었다.

아직까지 낮은 interest rate과 job 시장이

좋아서 사려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팔려는 사람들이 적어서 잘 가격

이 맥여진 물건이 나오면 오퍼가 10개 들어

가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스톤에 겨

울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어서 매매에 기대

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점에 이런일

이 생겼다.

그럼 질문은 이거다.

첫째 이 사태가 얼마나 갈 것인가?

둘째 사태가 끝나면 부동산 마켓은 어떻

게 될 것인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누구도 모

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첫번째 질문은 그리 상관이 없으

리라고 본다.

둘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사태가 언제 끝

나든지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 하다

는 것이다. 그리고 3주전에 마켓을 보면 다

시 픽업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금에 우리는 Zoom 으로 Listing Pres-

entation을 하고 있다.

빨리 이 사태가 끝이 나 활기찬 경제 활동

이 되길 바란다.

때가 때인 만큼 다음번에는 Cares Act 에

대해서 써 보겠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3차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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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림은 용맹한 화랑으로 일찍이 격검술

이 신기에 달했던 문노의 문하에 들어가 천하

제일의 무예를 연마하였다. 호림은 579년에 태

어났다. 그리고 마흔이 다 되어 8세 

풍월주에 올랐던 문노는 69세를 일기로 606

년에 죽었다. 그러니 호림과 문노의 나이 차이

는 42세 가량이다.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

고 그는 수제자가 되어 스승에 버금가는 격검

술로 화랑의 수장이 되었다. 또한 진골정통의

신분이었지만 늘 검소하게 골품을 뽐내지 않

았다. 그는 24세 무렵인 603년에 14세 풍월주가

되었다. 그리고 612년에 그 위를 김유신에게

물려주고 스스로 무림거사茂林居士라 부르며

조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칠성우七星友들과

교류하며 남산에서 자적했다. 하지만 나라에

서는 큰일이 있을 때 반드시 그에게 자문을 구

하였다. 당시의 칠성우는 무림거사인 호림공

을 비롯하여 알천공閼川公, 임종공林宗公, 술

종공述宗公, 염장공廉長公, 유신공庾信公, 보

종공寶宗公이다. 한편 삼국유사(권1, 기이), 진

덕왕조의 기록에 보면 알천공, 임종공, 술종공

, 호림공, 염장공, 유신공 6인이 남산 오지암에

서 국사를 논의했다고 나온다. 삼국유사에는

보종이 등장하지 않는다. 칠성우가 언제 결성

되었는지의 기록은 없지만, 김호림이 화랑도

의 풍월주 위를 김유신에게 물려준 직후라면

그들의 관계는 상당히 오랬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진덕여왕의 즉위시 김호림은 이미 70

세에 가까와 지고 있었다. 612년은 진평왕의

재위 시기였고, 진덕여왕은 647년에 즉위하였

다. 화랑의 풍월주 위를 마친 김호림은 또한 불

교에 귀의하면서 스스로 무림거사라고 칭하

였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를 ‘탈의지장脫衣

地藏’ 이라고 불렀다. 이는 그가 청렴한 마음

가짐으로 가진 재물을 모두 풀어 낭도들에게

나누어 주었기에 붙혀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지장地藏’은 불교의 ‘지장보살地藏菩薩

’293) 에서 따온것임이 틀림없다. 김호림은

12세 풍월주를 마치고 형 원광법사를 돕기 위

해 불교에 귀의한 보리공을 공경했다. 그래서

호림은 보리로 부터 계戒를 받고 무림거사가

되었다.  

김호림은 579년에 김복승金福勝과 송화공

주松花公主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603년

에 화랑의 수장인 14세 풍월주가 되었다. 그런

데 100여년 후인 704년 김대문이 한산주의 도

독이 되어 집필한 화랑세기에 호림의 부모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기록이 있다. 화랑세기는

김대문의 말대로 그의 부친 김오기의 초고를

바탕으로 하여 완성하였다. 즉 아버지 김오기

가 자료를 모을때 이미 김호림의 가계는 정확

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의

문에 앞서 “14세 호림공은 복승공의 아들이

다. 어머니는 송화공주인데 지소태후의 딸이

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부계를 먼저 살펴보

면, 복승공의 부모는 산종공과 사도미다. 산종

은 제21대 소지왕의 유일한 아들이다. 산종의

어머니는 당시 신라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는

벽화이다. 벽화는 날이군(경북 영주) 파로의

딸이었는데 변방으로 순시를 나갔던 소지왕

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

가 경주에서 영주까지 잠행을 하여 만나기도

했다. 그러다가 500년 초에 벽화의 어머니 벽

아도 함께 왕궁으로 데려와 후궁으로 삼았다.

그리고 산종은 500년 어느날 태어났고, 소지왕

은 그해 11월 죽었다(퇴위 당했다?). 왕위는 방

계의 지증왕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복승공의

어머니 사도미는 법흥왕의 딸이다. 법흥왕이

후궁 사룡과 낳은 딸이다. 제23대 법흥왕은 제

22대 지증왕과 왕비 연제부인의 장남이다. 

다음은 김호림의 모계, 어머니 송화공주의

부모는 박영실과 지소태후이다. 영실은 처음

에 옥진과 혼인하였다. 그런데 그날 혼인잔치

에 법흥왕이 하객으로 참석하였다. 참으로 광

영이 아닐 수 없었지만, 법흥왕은 옥진의 미모

에 빠져 그만 그녀를 후궁으로 삼았다. 그리고

영실은 당시 과부로 있던 딸 지소와 혼인 시켰

다. 이에 앞서 지소는 숙부인 입종과 혼인하여

삼맥종(후일 제24대 진흥왕)을 낳았지만 남편

은 일찍 죽었다. 지소는 계부繼夫 영실공을 좋

아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두 딸이 있다.

장녀 황화공주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아마

도 조졸한 것으로 보인다. 송화공주는 소지왕

의 유일한 혈손인 복승과 결혼하였다. 김복승

은 송화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결혼하여 딸 복

힐구를 두고 있었다. 첫 부인에 대한 기록은 없

다. 아마도 일찍 사망한 것으로 짐작된다.

293) 지장보살은 석가모니 열반 후 미륵보

살이 성불할 때까지의 무불시대(말법시대)에

육도六道의 중생을 구한다는 큰 대원을 세운

보살마하살(대비보살)이다. 육도란 지옥, 아

귀, 축생, 수라, 인간세상, 천상을 말한다. 아귀

는 굶주린 귀신으로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운

다고 해서 ‘아귀다툼’ 이란 말도 있다. 수라

는 아수라阿修羅의 약어로 투쟁을 그치지 않

는 자/투쟁으로 생존하는 자란 뜻으로, 팔부중

의 하나인 아수라왕이 불법佛法을 지키는 제

석천과 싸웠으나 끝내 졌다. 그 장소의 처참함

이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그래서

지금도 전란이나 싸움으로 뒤범벅이 된 장소

나 그런 상태를 ‘아수라장’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

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

식 , 김 영 사 ), 한 국 사 데 이 터 베 이 스

(db.his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14세 풍월주風月主 호림공虎林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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